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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수요일 
 

 

사순 시기의 시작은 재의 수요일 미사에서 이마에 재를 받으며 시작된다.  
재의 수요일에 사용되는 재는 지난 해 성지 주일에 축성하여 한 해 동안 각 가정의 

십자 고상 위에 걸어 두었던 성지 가지를 미리 걷어서 태운 후 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재의 수요일 미사의 강론이 끝난 후 사제는 기도를 하여 재를 축성한 다음 그 재를 

찍어 자신의 이마에 십자 표시를 그으며 바르고 다음 모든 신자들에게 발라 준다. 

이 때 사제는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시오.” 
(창세기 3,19)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마르 1,15)라는 권고를 한다. 

 

이는 “그리하여 제 말씀이 잘못 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욥 42,6)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와 보속의  

마음 자세로 재를 얹고 사순 시기를 지내라는 초대의 말씀인 것이다.  

 

 

① 성서에 나타나는 재의 의식 
구약 성서에는 욥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 잿더미에 앉았고(욥기 2,8) 요나나 니느웨 사람들의 태도도 그러하였다. 

(요나 3,6) 신약 성서에서도 같은 의미가 마태오 복음 11장21절에 나타난다. 

 

이런 성서의 말씀과 같이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에 이마에 재를 얹으며  

 

 인생의 무상함을 깨우치고  
 죄에 대한 보속을 준비하고 
 앞으로 다가올 부활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인 것이다.  
 

② 재의 의미 
성령의 지시에 따라 예수께서 광야로 들어섰듯이 우리도 머리에 재를 얹고  

사순 시기의 광야로 들어서게 된다. 이 사십일 동안 우리는 화려함과 풍족함을  

피하고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즉 사순 시기를 시작하며 이마에 재를 받은 인간은  

죽으면 모두 결국 한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예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기에 재의 수요일에 재를 받으며 우리는 인생이 무상함인 것을 인정하며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확고한 생사관을 확립하려는 결심이 필요한 것이다. 


